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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f Older Persons

이성은

Lee Sungeun*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의 수준과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총

8,86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심폐소생술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자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인지기능이 좋을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의 경우 배우자

가 있을 경우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지식에 있어 취약한 노인그룹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노인,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회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f older person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2022 Social Survey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was utilized and 8,862 older persons aged over 65 years old were analyzed.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individual resources and social resources of older persons had significant effects on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egarding individual resources, a higher level of education, a higher level of 
income, a higher level of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a higher level of cognitive function increased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f older persons. Regarding social resources, having a spouse and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with children increased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f older persons.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various interventions are needed 
to improve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mong vulnerable older groups with 
regard to the coping knowledge with emergency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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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1]. 이러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건강 및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 진료비통계지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이 다발생 질병 외래 부문 2위로 나

타났으며[2],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경우 심장 질환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

다[3]. 60세 미만인 다른 연령대의 경우 사망원인 1위와

2위에 모두 심장 질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령층이

심장 질환에 특히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3].

이러한 심장 관련 질환의 경우 심정지 같은 응급상

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응급조치의 필요성이 강조

된다[4]. 심혈관계 질환은 심정지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5] 특히 노인과의 교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급성심장정지 발생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

율이 2.2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6] 심폐소생

술에 대한 지식은 환자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노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초반응

자가 될 가능성이 큰 요양보호사와 같은 인력의 심폐소

생술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어 왔으나[7] 노인 당사자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급성심장정지는 가정과 같은

비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며[6] 노인 가구

중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58.4%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8] 노인 배우

자가 최초 반응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 스스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노인 스스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노인도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 대상 노인의 92% 이상이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그러나 2022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

족도 조사 결과보고서[10]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9%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 경험률이 낮아져

20대의 교육 유경험률 86.0%에 비해 60대 이상은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비율이 52.9%에 불과한 것으로 제

시되고 있다[10]. 또한 교육 경험과는 별개로 환자 발생

시 실제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지 시행 가

능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20대의 경우 68.4%가 할 수 있

다고 응답했으나 60대 이상의 경우 58.4%가 할 수 있다

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그리고 심폐소생

술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정확

한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10].

고령화의 진행과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

에 대한 노인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지식을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

이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지식 수준과 관련되어 있

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지식과 관련된

요인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심폐

소생술 지식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도 사회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조사는

1977년에 시작하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조

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

상 가구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조사이다[11].

2022년 사회조사는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에 결

측치가 없는 노인 8,86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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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수는 개인적 자원과 사회

적 자원의 2가지 범주로 설정하였다. 개인적 자원은 교

육수준, 소득, 건강상태, 인지기능을 포함하며 사회적 자

원은 혼인상태,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먼저 개인적 자원 중 교육수준은 초졸이하=1~대졸이

상=4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득은 월 평균 가구 총소

득을 의미하며 100만원 미만=1~800만원 이상=9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귀하

의건강상태는전반적으로어떻습니까?”라는질문에대

해 1=매우 좋다~5=매우 나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

답하게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이문항을매우나쁘다

=1~매우 좋다=5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문항의점수가높을수록본인의주관적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인지기능의 경우

“기억하거나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에 대해 1=전혀 어렵지 않다~4=전혀 할 수 없다의 4점

리커트척도로응답하게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이문

항을전혀할수없다=1~전혀어렵지않다=4로역코딩하

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

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원의 경우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

음=1, 그 외의 경우배우자없음=0으로코딩하였다. 자녀

와의관계는가족관계중자녀와의관계에대해어느정

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매우 만족한

다~5=매우 불만족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매우 불만족한다

=1~매우 만족한다=5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

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외에통제변수로는연령, 성별, 거주지역을포함하

였다. 연령은만나이를사용하였으며성별은남성=1, 여

성=0으로 코딩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동부=1, 읍면부

=0으로 코딩하였으며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를 도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심폐소생술 지식으로 인공호

흡 및심폐소생술 방법을 어느 정도알고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아주 잘 알고 있다~4=전혀 모른다의 4점

리커트척도로응답하게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이문

항을 전혀 모른다=1~아주 잘 알고 있다=4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해

SAS 9.4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시행하였

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심폐소생술지식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질문인 심

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회귀분석에앞서 분산

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하였으며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2].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연령은 평균 74.3세(sd=7.0)로 나타났

으며, 성별 구성의 경우 남성 노인이 3,869명으로

43.7%, 여성 노인이 4,993명으로 56.3%를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한

노인이 5,430명으로 61.3%, 도시가 아닌 것으로 응답한

노인이 3,432명으로 38.7%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개인적 자원의 경우 교육수준

은 평균 2.0(sd=1.1)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평균

2.5(sd=1.8)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평균 2.9(sd=.9)로 5

점 만점 기준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인

지기능은 4점 만점 기준에서 평균 3.6(sd=.6)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 자원인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것으

로 응답한 노인이 5,746명으로 64.8%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3,116명으로 35.2%를 차지

하였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5점 만점 기준에서

평균 4.0(sd=.8)으로 나타나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심폐소생술 지식의 경우

평균 2.1(sd=.9)로 나타나 4점 만점 기준에서 중간 정도

의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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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교육수준의 경우 심폐소생술 지식과 정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77, p<.001).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역시 심폐소생술 지

식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r=.190,

p<.001) 소득이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심폐소생술 지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r=.243, p<.001)

본인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 역시

심폐소생술 지식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여(r=.167, p<.001) 인지기능이 좋을수록 심폐소생술 지

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심폐소생술 지식과 정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r=.241, p<.00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심폐소생술 지식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r=.037, p<.001)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

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3.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설정된 모델의 설명력은 23.3%였으며 유의미한 모델로

나타났다(p<001).

개인적 자원에 있어서는 교육수준, 소득, 건강상태,

인지기능이 모두 심폐소생술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

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역시 소득수준

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의 경우 인

지기능이 좋을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에 있어서는 혼인상태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모두 심폐소생술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을 경우 노인의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변수 Mean(SD) %

통제변수

연령 74.3(7.0)

성별
남성 43.7

여성 56.3

거주지역
도시 61.3

기타 38.7

독립변수

개인적
자원

교육수준 2.0(1.1)

소득 2.5(1.8)

건강상태 2.9(.9)

인지기능 3.6(.6)

사회적
자원

혼인상태
유배우자 64.8
기타 35.2

자녀관계
만족도

4.0(.8)

종속변수 심폐소생술 지식 2.1(.9)

변수
심폐소
생술
지식

교육
수준

소득
건강
상태

인지
기능

혼인
상태

자녀
관계
만족
도

심폐소생
술 지식

1

교육수준 .377*** 1

소득 .190*** 1

건강상태 .243*** 1

인지기능 .167*** 1

혼인상태 .241*** 1

자녀관계
만족도

.037*** 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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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연령, 성별, 거주지역이

모두 심폐소생술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일 경우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에 거주할 경우 노

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IV.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개인적 자

원과 사회적 자원은 모두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폐소

생술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들의 경우 응급상황 대처 지식에 있어

취약계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표적인 인적자원의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1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급상황시 필요한 지

식의 필요성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인의

42.3%가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의 교육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8] 우리나라 노인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의 경

우 역시 전체 대상의 48.0%에 해당하는 노인이 초등학

교 졸업의 교육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노인

의 교육수준이 낮으며 이들은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에

있어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

소생술 교육을 위한 서비스 계획에 있어 교육수준이 낮

은 그룹을 우선적 타겟으로 설정하여 정책 및 서비스가

계획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정보 및 교육

제공을 위해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차별

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을 대

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기반 심폐소생술 교육이 강의식

교육보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4]. 따라서 대상층의 욕

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운

영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심폐소

생술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노인계층의 경우 응급상황 대처 지식과 같은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마련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을 대

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건강상태의 경우 본인이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또한 노인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가 건강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6][17]. 따라서 건강상

태가 좋지 못한 노인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보와 지

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건소나 재가노인의 접근성이

표 3.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 Factors affecting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f older persons

모델

B β

통제변수

연령 -.02305 -.17737***

성별 .33868 .18456***

거주지역 .07275 .03894***

독립변수

개인적
자원

교육수준 .17609 .20413***

소득 .01762 .03448***

건강상태 .09418 .09327***

인지기능 .04725 .03182**

사회적
자원

혼인상태 .04061 .02130*

자녀관계
만족도

.02094 .01954*

R2 .2329

F 298.6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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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대중적으로 이용빈도가 높은 경로당[18] 등 지역

사회 조직들이 정보 전달과 소통의 공간으로 보다 적극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인지기능은 다양한 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과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인지기능이 좋을수록 심폐

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

상태와 마찬가지로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노인의

경우 역시 응급상황시 필요한 지식에서 소외되지 않도

록 교육 및 서비스 계획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원은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인 속성을 가진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19].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거주하는 경우보다

가족 구성원의 존재가 지식이나 정보 획득의 동기로 작

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제공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역시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가 정보전달의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되는 신뢰나 네트워크를 통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으므로[20]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와 지식전달의 자원으

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도 심폐소생술 지식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21]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상을 하나의 노인집단으로 간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집단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함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노인일 경우와 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 경우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요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노

인 스스로가 최초 반응자로서 대처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14]. 따라서 성별과 지역에 있어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을 특

정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과 관련 요인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 인해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과

관련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키

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관한 정

보 및 지식 접근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들에 관해

서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심폐소생술 지식에 보다 취약한 계층으로 파악

된 노인들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이들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

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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